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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北 강제노동 생산제품 반입
안 되게 제재 강화해야"
영김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기고
북한 주민들이 만든 해산물 수입 중단 위한 제재 촉구
"대북 제재 구멍 효과적으로 막아야"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1일 “

북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전세계)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국과 동맹국들

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

산물을 한국이 4000t 넘게 수입·유통<본지 25일자 A1·12면>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도 지난달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

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행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한·미·일 및 북·중 사안 등 핵심 외교 현안을 다루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
/뉴스1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2월 초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중국 생산자들로부터 해산물을 공급받다가 적발됐고, 이후

일부 회사들은 관련 중국 생산자와 관계를 끊었다”며 “북한이 (미국의) 적국을 통해 제재

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은 제재의 구멍을 찾고 효과적으로 이를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DC의 비영리 단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Outlaw Ocean Project)는 지난해 10

월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북한 강제 노동이 동원된 중국 회사 열 곳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미국의 수입업체가 70여 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형 식료품점인 월마트·자이

언트, 패스트푸드 기업인 맥도널드, 미군 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세

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 시스코 등도 이들 수산물을 사용해왔다고 드러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탄압 상황이 구체적으로 알려

지면서 미 정가에선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이들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 업체들과 거래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본지는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와 함께 미 금융 제재·공급망 전문 분석 회사 ‘사야리’

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과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

용한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 다섯 곳이 2021~2023년 말까지 3년간 158회에 걸쳐 한국의

36개 업체로 수출한 물량이 약 4360t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수입된 수산물은 300억~40

0억원어치 정도라고 추산됐다. 제3국 기업의 북한 주민 고용은 북한 노동자가 번 외화가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 금지하고 있

다.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산물이 한국으로 대량 수입·유통

돼, 한국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주고 있

는 셈이다.

중국서 팔리고 있는 北 수산물 - 한국 식탁에 오른 바지락, 오징어 등 일부 중국산
수산물은 중국 가공 회사들이 북한 노동자 최소 수백 명을 고용해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둥강의 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북한산 추정 제품을 비롯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모습. /단둥=이벌찬 특파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무부는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따라 강제 노동 리스

트를 주기적으로 검토·갱신하고 새로 추가된 모든 단체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

다.

김 의원이 이날 미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 또한 북·중 제재 회피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고 한 건 한국 정부 또한 ‘대북 제재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본지 첫 보도 당시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으로 수입되

는 중국산 해산물이 북한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니 우려

스럽다”면서 한국 업체들의 즉각 수입 중단을 촉구했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의회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기본 인권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의 고문,

투옥, 기아, 강제 노동을 저지하기 위해 제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인권 재승

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패배한 것”이라면서 “더 늦

기 전에 우리는 압박을 강화하고 억제력을 증진하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수산물 중국 제재 구멍 동맹국 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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